
꺋세계 5위꺍 황선우,금빛꿈을선물하다
도쿄올림픽자유형100m 5위신나는질주…3년뒤파리올림픽이더기대

한국선수 첫 자유형 100m 결선세계 최강자들과 47초대서 경합어린나이에 첫 올림픽 성공 체험굵직한 대회 앞두고 자신감 고조자유형 50m, 피날레도 관심집중

강산 기자의 여기는 도쿄

한국축구는 2020도쿄올림픽 8강에 올라 9년만의 올림
픽 메달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8일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전(3차전)
에서 ‘북중미의 다크호스’ 온두라스를 6-0으로 완파하며
2승1패(승점 6), 조 1위로 8강행 티켓을 거머쥔 상태다.
와일드카드(만 25세 이상)로 발탁된 원톱 스트라이커 황
의조(보르도)가 페널티킥(PK) 2골을 포함해 해트트릭 쇼
를 펼쳤고, 원두재(울산 현대)-김진야(FC서울)-이강인
(발렌시아)도 1골씩을 보태며 대승에 기여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축구대표팀의 8강전 상대
는 ‘북중미의 최강’으로 군림해온 멕시코다. 개최국 일본
이 속한 A조에서 2위(2승1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멕시
코와 31일 오후 8시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4강 진출을
다툰다. 8강전에서 이기면 메달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준결승과 결승전(또는 동메달 결정전) 등 남은 2경기 중
한 번만 이겨도 올림픽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

한국은 멕시코와 A매치 역대 전적에선 4승2무8패로
뒤진다. 2018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2로 패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진 친선경기
에서도 2-3으로 졌다. 그러나 A매치와 올림픽 축구는
전혀 다르다. 23세 이하(U-23) 대표팀 레벨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패한 적이 없었다. 역대 7차례 만나 3승4무로
절대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올림픽 본선에서 4차례 맞
붙어 2승2무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5년전리우선 1-0…올림픽본선역대전적 2승2무
김학범감독꺎경기치를수록컨디션좋아지고있다꺏

꺎어게인 2016꺏 멕시코납작코!

올림픽축구대표팀이 31일 멕시코를 상대로 도쿄올림픽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올림픽 무대에선 멕시코에 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에도 기
분 좋은 승리를 추가한다면, 9년만의 올림픽 메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28일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최
종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뒤 이강인(오른쪽)을 격려하는 김학범 감독.

요코하마 ｜ 뉴시스

김학범호, 내일 오후 8시 4강행 걸린 단판승부

대한민국수영의 차세대 기수 황선우(18·서울체고)
가 자유형 200m에 이어 100m에서도 경쟁력을 뽐내
며 미래의 희망을 부풀렸다.

황선우는 29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펼쳐진
2020도쿄올림픽경영남자자유형 100m결선에서 47초
82로 5위를 기록했다. 케일럽 드레셀(미국·47초02), 카
일 차머스(호주·47초08), 킬멘트 콜레스니코프(러시아
올림픽위원회·47초44)가금·은·동메달을거머쥐었다.

황선우는 27일 열린 자유형 남자 200m 결선에서
150m 구간까지 1위로 질주하는 등 폭발적 스피드를
자랑한 바 있다. 최종 순위는 7위(1분45초26)였지만,
세계적 선수들과 맞서 주눅 들지 않았던 배짱에 찬사
가 쏟아졌다. 이어 28일 벌어진 자유형 100m 준결선
에선 47초56의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결선에 올라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선수로는 처음 올림픽 자유형 100m 결선 무대

에 선 황선우의 스타트는 최고였다. 0.58초의 반응속
도는 금메달리스트 드레셀(0.60초)보다 빨랐다. 200m
와 100m 결선에서 모두 가장 빠른 반응속도를 기록한
그가 입수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 마리의 돌고래를
연상케 했다.

그러나 초반 레이스에서 압도적 피지컬을 갖춘 경
쟁자들에게 밀렸다. 50m 구간을 23초12(6위)로 통과
했고, 막판 전력을 다했지만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린
데 만족해야 했다.

메달에는 닿지 못했지만, 황선우는 세계수영을 주
름잡는 선수들과 맞붙어 톱5에 들었다. 결선에 오른
8명 중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그의 역영은 많은 이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수영 하면 황선우를 떠올
리게 하고 싶다”는 스스로의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
선 것만큼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도쿄올림픽 기대주로 꼽혔던 것은 아니

다.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가 확정된 지난해 중반부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덕분에 태극마크를 달고 올
림픽 무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마추어 자격으로 수
영을 즐기던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수영을 접하
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꿈만 같은 무대였지만 어린 나이에 당당히 올림픽을
경험하고 가능성을 입증했다.

도쿄올림픽은 2024파리올림픽에앞서 황선우에게는
전초전이나 다름없는 무대였다. 더욱이 자유형 100m
에선 톱5 진입이라는 성공체험까지 했다. 2022년 후쿠
오카 세계선수권대회와 항저우아시안게임, 2024년 파
리올림픽까지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불어넣
어준 계기였다. 황선우는 30일부터 시작하는 자유형
50m에출전해처음경험한올림픽의대미를장식한다.

▶ 도쿄올림픽 관련기사 2·3·4·6·8면
posterboy@donga.com

황선우가 29일 도쿄 아쿠아틱스센터에서 펼쳐진 2020도쿄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 결선을 앞두고 수경을 고쳐 쓰고 있다. 아쉽게도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47초82의 좋은 기록으로 당당히 세계 5위에
올랐다. 3년 뒤 파리올림픽 시상대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다. 도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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